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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역경후 성장의 매개효과

천 희 창 김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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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성격강점이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성격강점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역경후 성장의 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생 584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 친절성, 신중성, 진실성, 시민의식이 상위 5개 대표강점으로 관찰되었

다. 코로나-19 이전에 조사된 청년집단의 상위 5개 대표강점(사랑, 친절성, 낙관성, 감사, 진실성)

과 비교해보았을 때, 신중성과 시민의식의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울을 가장 유의하

게 설명하는 강점은 낙관성이었으며, 낙관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역경후 성장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삶의 만족도를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강점은 활력이었으며, 활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역경후 성장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의 낙관성과 활

력은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경후 성장을 통해 심리적 건

강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시사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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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COVID-19)가 대유행

하면서 수천만 명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국가

적 봉쇄와 경제불황 등의 여파로 대다수 사람의

일상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심리적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

내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와 사회적

건강’을 조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코로나19 기

획 연구단, 2020)한 결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9.3%가 정서적 고갈을, 38.4%가 우울감을 경험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는 20, 30대가 다른 연령집단보다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던 2020

년 4월 중순에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

구(이동훈 외, 2020)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우울 경험이 각각 48.8%와 29.7%로 보고되었다.

코로나-19의 심리적 영향을 다룬 문헌들을 개관

(Kontoangelos, Economou, & Pagageorgiou,

2020)한 결과, 아동의 경우 걱정, 불안, 공포를 경

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코로나-19에 취약한

기저 신체 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극심한 두려

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가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개관한 연구(Nobles,

Martin, Dawson, Moran, & Savovic, 2020)에서는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

증상이 일반 집단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증상

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 초

기와 4주 후 정점기에 걸쳐 두 차례 정신건강을

측정한 종단연구(Wang et al., 2020)에 따르면, 4

주 후 PTSD 증상은 유의하게 감소했지만, 여전

히 절단점 이상의 임상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

으며, 불안, 우울, 스트레스는 4주 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속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보고되었다시피, 코로나-19로 인

한 심리적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여성인 경우, 학생인 경우, 확진자 친척이 있는 경

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경우, 기존에 신체

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심리적 건강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다(Huang & Zhao, 2020;

Moccia et al., 2020; Shevlin et al., 2020). 반대로

가족 소득이 일정한 경우,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

는 경우 등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했다(Cao et al.,

2020; Zhang et al., 2020). 특히 자기 통제감과 애

착 유형과 같은 심리적 요인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Li et al., 2020a; Moccia et al., 2020).

Lopez와 Snyder(2003)는 심리적 증상을 억제

또는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을 가리켜 강점(strengths)으로 정의

한 바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체계화한 성격강점(character

strengths)은 개인의 행복과 자기실현에 기여하는

동시에 삶의 역경에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함으로

써 역경 가운데서도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내적 자산으로 작동한다. Niemiec(2019)은 역경과

관련하여 성격강점의 세 가지 기능을 제안하였는

데, 첫째는 완충(buffering) 기능으로서, 역경 이전

에 성격강점의 활용은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갖는다. 둘째는 역경 동안 문제를 설명하거나 재

해석해주는 재평가(reappraisal) 기능이며, 셋째는

역경 이후 회복을 촉진하는 탄력성(resilience) 기

능을 갖는다.

이를 직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많은 연구들이

있다. 초기에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보고하지 않

은 대학생들 중에서 12개월 이후 스트레스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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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Duan,

2016)에서, 사랑 등의 대인관계 관련 강점과 자기

조절 등의 절제 관련 강점, 호기심 등의 지적 강

점은 12개월 후 더 낮은 우울 및 불안 수준과 관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는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완전매개되었으

며, 강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는 지각된 스트

레스에 의해 부분매개되었다. 즉, 높은 수준의 강

점은 지각된 스트레스의 감소를 통해 12개월 후

우울과 불안의 감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높은 수준의 강점은 지각된 스트레스의 감

소를 통해 12개월 후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녕

감의 증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에

서 오랫동안 전쟁, 정치적 갈등, 테러에 노출된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Shoshani & Slone,

2016)에서는 대인관계, 절제, 초월 관련 강점들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성격강점이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

은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진

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Tehranchi,

Doost, Amiri, & Power, 2018)에서도 입증되었다.

특히 낙관성, 감사, 활력 등의 강점은 우울 증상의

취약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역기능적 태도를 감소

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울 증상의 감소에 기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관련하여 만성 질환자들의

성격강점이 코로나 관련 스트레스와 안녕감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Umucu,

Tansey, Brooks, & Lee, 2020). 성격강점이 스트

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고 힘든 상황에서

도 높은 수준의 안녕감을 경험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성격강

점이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적응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촉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

으로 이해되었다. 선행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상황

에서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대처 전

략과 강점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지지되었다

(Gustems-Carnicer & Calderón, 2016). 특히 용기

와 같은 강점은 만성 질환과 신체장애가 있는 사

람들이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대처하고 재활에

필요한 행동을 하도록 도왔으며, 초월과 관련된

강점은 장애의 수용과 긍정적 재초점을 촉진시키

는 역할을 하였다(Kim et al., 2016).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봉쇄와 격리는 부정적인 심리적 결

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봉쇄 기간 동안 성격강점

이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Casali, Feraco, Ghisi, & Meneghetti,

2020)도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

망자가 매우 많은 이탈리아에서 봉쇄가 시작된

지 한 달 후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증상

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강점은 낙관성, 활력, 신

중성, 사랑, 용서로 확인되었으며, 활력과 사랑은

자기효능감과도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연구

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상기 강점들이

심리적 증상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가시

킴으로써 심리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제언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역경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성격

강점 자체가 계발되거나 함양되기도 한다. 9/11

테러 전후로 미국인들의 성격강점 변화를 조사한

Peterson과 Seligman(2003)은 감사, 낙관성, 사랑,

친절성, 시민의식, 리더십, 영성의 강점이 증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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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들 강점을 믿음

(영성), 소망(낙관성), 사랑(감사, 친절성, 리더

십, 사랑, 시민의식)의 신학적 덕목(theological

virtues)으로 간주했는데, 10개월이 지난 후에도

신학적 덕목의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경 사건 질문지를 사용하여 성격강점과의 관련

성을 분석한 연구(Peterson, Park, & Seligman,

2006)에서는 과거 신체적 질병을 앓았으나 현재

이를 극복한 사람들이 질병을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용감성, 친절성, 유머감각의 강점을

더 많이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 세 가

지 성격강점은 심각한 질병에 직면하여 삶을 지

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

겨졌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용감성은 임박한 죽음

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타

인에 대한 친절성은 심한 신체 질환을 겪은 사람

들이 타인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더 많은

친절을 베푼다는 점에서, 유머감각은 질병과 죽음

이 드리운 공포와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거리두기와 유쾌한 기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역

경 전과 비교해 더 발달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

편 심리적 장애를 앓았으나 현재 이를 극복한 사

람들은 한 번도 겪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심미안,

창의성, 호기심, 학구열, 감사의 강점을 더 많이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강점은 주로 지적이

고 정신적인 강점으로서, 심리적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강점

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신체적 질병이나 심리적 장애와 같은

역경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격강점이

함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처럼 역경 사건 전후 성격강점의 양상을 비

교함으로써 역경과 관련된 변화를 입증한 최

근의 연구로는 미국 총격 사건(Schueller,

Jayawickreme, Blackie, Forgeard, & Roepke,

2015)과 파리 테러 사건 관련 연구(Lamade,

Jayawickreme, Blackie, & McGrath, 2020)를 들

수 있다. 전자의 연구자들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곳의 반경 100마일 내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건

전후 24개 성격강점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건 2개월 후 낙관성, 친절성, 리더십,

사랑, 겸손, 공정성, 감사, 진실성, 끈기를 비롯한

여러 강점들에서 사건 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

수가 관찰되었다. 후자의 연구에서는 파리 테러

사건 이후 낙관성, 활력, 시민의식, 끈기, 지혜, 학

구열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기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건 후 측정

시기에 따라서, 지역 또는 국가별 표집에 따라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건 전후 성격강점 점수의 차이에 근거해

서 집단 외상의 결과를 추론할 때에는 매우 조심

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시사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사건 또는 역경의 결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Tedeschi와 Calhoun(1996)이 제안한 역경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이라는 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이들에 따르면, 역경후 성장이란 인간이 살

면서 경험하는 매우 도전적인 상황에 투쟁한 결

과 얻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가리킨다.

Park, Cohen, Murch(1996)는 스트레스-관련 성장

(stress-related growth)으로 명명한 바 있으며,

Fazio와 Fazio(2005)는 9/11 테러 사건 유가족들의

성장 현상에 주목하여 상실과 역경을 통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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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through loss and adversity)으로 설명하

였다. 역경후 성장은 역경 이전의 기능 수준으로

의 회복을 넘어서는 긍정적이고 새로운 변화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역경후 성장을 개념화한 Tedeschi와 Calhoun

(1996, 2004)은 이를 역경에 따른 긍정적 결과로

간주한 동시에 외상 사건의 의도적 재구성을 요

하는 과정으로도 보았다. Nolen-Hoeksema와

Davis(2004) 또한 역경후 성장을 긍정적 재평가와

유사한 대처 전략으로서 정의한 바 있다. 최근 코

로나-19 상황에서 역경후 성장을 측정한 연구들

에서도 외상 경험의 긍정적 적응 과정(Flora &

Lissy, 2021; Tamiolaki & Kalaitzaki, 2020)으로서

역경후 성장을 개념화하였다. Vazquez 등(2020)에

따르면, 위기 발발 직후에 측정된 역경후 성장은

성격 또는 세상에 대한 철학적 관점의 영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초기 대처 전략으로

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은 Tedeschi와 Calhoun

(1996)이 설명한 이중 과정-결과 모델(dual

process-outcome model)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

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존재하는 스트레

스 상황에서 지각된 성장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

문에, 역경에 대한 적응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대

처 전략으로서의 역경후 성장을 측정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선행 연구에서 역경후 성장은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완충하거나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millen, Smith와 Fisher(1997)의 연구에서는 재

난 이후 4주와 6주 사이에 역경후 성장을 보고한

사람들이 3년 후 PTSD 관련 증상,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더 적게 보고하였다. 심혈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Bluvstein et al., 2013)

에서, 역경후 성장은 PTSD가 정신적 안녕감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충시켰다. 이 연구에서

심각한 PTSD 증상이 있더라도 역경후 성장 수준

이 높은 환자들은 더 높은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 및 낮은 고통을 보고하였다. 유방암 진단을 받

은 수개월 후에 측정된 역경후 성장은 1년 후 더

낮은 우울과 더 높은 삶의 질을 예측하였다(Silva,

Moreira, & Canavarro, 2012). 암과 에이즈 환자

들이 참여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역경후

성장은 더 높은 심리적 건강 및 신체 건강과 밀

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awyer, Ayers,

& Field, 2010). 역경후 성장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한 또 다른 연구(Helgeson,

Reynolds, & Tomich, 2006)에서도 역경후 성장은

정적 정서의 증가 및 우울 증상의 감소와 유의하

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경후 성장의 이

러한 영향은 복합 외상 집단(Triplett et al., 2012)

이나 참전용사 집단(Gallaway, Millikan, & Bell,

2011)에서도 입증되었다.

역경후 성장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들을 탐색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다. 먼저 역경후 성장과 성

격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Tedeschi & Calhoun,

2004)에서, 역경후 성장은 성격 5요인 중에서 높은

수준의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및 낮은 수

준의 신경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39개의 경

험적 연구들을 개관한 Linley와 Joseph(2005)는 낙

관성과 인지적 처리과정 등이 역경후 성장과 일관

되게 관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역경후 성장과

성격강점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Peterson,

Park, Pole, D’Andrea, & Seligman, 2008)에서는

보고된 역경 사건이 많을수록 성격강점의 점수 및

역경후 성장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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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성격강점 모두 역경후 성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중국에서 지진을 경험한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Duan & Guo, 2015)에서,

간접 외상 집단과 PTSD 증상을 보이는 직접 외상

집단의 역경후 성장은 각각 활력(vitality)과 성실

성(consientiousness)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의 영성과 종교성,

의미(Prieto-Ursúa & Jódar, 2020), 정서적 창의성

(emotional creativity; Zhai et al., 2021), 낙관성

(Flora & Lissy, 2021)과 같은 특성이 역경후 성장

에 기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경후 성장을 역경에 대한 적

응적인 대처 과정이자 전략으로 간주하고 개인적

특성인 성격강점과 심리적 건강 간의 관계를 역

경후 성장이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역경후

성장의 매개효과는 탄력성(resilience)과 정신적 웰

빙(조용래, 2014), 수용(acceptance)과 우울(박경,

2011), 의도적 반추(deliberate rumination)와 삶의

만족도(Morgan, Desmarais, Mitchell, &

Simons-Rudolph, 2017), 영성과 삶의 만족도(배상

정, 양난미, 2014) 등의 관계에서 경험적으로 입증

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성행하던 2020년 3

월 이탈리아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역경

후 성장은 개인의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

과 대인 신뢰(interpersonal trust) 간 관계를 유의

하게 매개하였다(Ellena, Aresi, Marta, & Pozzi,

2021).

코로나-19는 집단 외상(mass trauma)의 새로운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Chen et al., 2021).

Shevlin 등(2020)이 주장했듯이, 코로나-19 팬데믹

과 관련 결과들을 외상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 유사 전염병과 비슷하게, 코로나

-19 팬데믹은 일반 집단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제안되었고(Dutheil,

Mondillon, & Navel, 2020), 실제 조사된 연구들에

서 코로나-19로 인한 PTSD의 유병률이 중국은

7% (Liu et al., 2020), 아일랜드 17.7%(Karatzias

et al., 2020), 이탈리아 35.6%(Di Crosta et al.,

2020)로 보고되었다. 코로나-19가 정신 건강에 미

친 영향을 메타분석한 연구(Salari et al., 2020)에

서도 일반 집단에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이 각각

29.6%, 31.9%, 33.7%로 높은 수준의 유병률이 조

사되었다.

다른 외상 사건과 달리, 코로나-19의 위협은 지

속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전 세계적이다

(Vazquez et al., 2020). 게다가 불확실성이 해소되

지 못한 상황에서는 코로나-19의 심리적 영향이

영구적일 수 있으며, 국가적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일반 집단의 외로움과 불안, 우울 문

제를 증가시키고 삶의 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에 코로나-19라는 역경의 시기에 심리적 증상

을 완화시키고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변인들을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는 성격강점과 역경후 성장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학업과 취

업, 경제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격강점이 우울 증상 및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역경후 성장이라는 적응적 과정이 성격강점과 심

리적 건강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추

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한 성격강점의 점수를

코로나-19 이전에 보고된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코로나-19가 강점의 변화와 관련되는지를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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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자료는 국내 약 130만 명의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리서치 전문기관인 ㈜ ○

○○○을 이용하여 수집된 것으로, 총 614명의 표

본이 사용되었다. 설문조사는 국내 4년제 대학교

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2020년 10월 8일부터 14

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으며 작성 시간은 평균 15

∼20분이었다. 참여자 중 남학생은 306명(49.8%),

여학생은 308명(50.2%)이었다. 이들의 전체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31세로서 평균 연령은 22.1세

(SD=2.37)이었으며, 만 18∼20세는 200명(32.5%),

만 21∼25세는 375명(61.1%), 만 26∼31세는 39명

(6.4%)이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

레스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기 위

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스트레스 정

도를 질문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의 평균점수가

1점 이하(0=전혀 없었다, 1=거의 없었다, 2=자주

있었다, 3=꽤 자주 있었다, 4=매우 많이 있었다)인

응답자 32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포함된 응답자는 584명으로, 남학생

은 287명(49.1%), 여학생은 297명(50.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2.1세(SD=2.36)이었다.

측정도구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지각된 스트레스를 평가하기 위해 Cohen,

Kamarck, Mermelstein(1983)이 개발하였다. 총 10

문항으로 Likert형 5점 척도(0=전혀 아니다, 4=매

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박준호와

서영석(201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코로

나 관련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시문에 ‘코로나-19 상황’을 적시함으로써 관련

된 느낌과 생각을 평정하도록 하였다(예: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당신의 느낌과 생각에 관해 묻

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코로

나 상황과 관련하여 얼마나 자주 느끼거나 생각

했는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대표강점질문지(Signature Strengths Inventory).

개인의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McGrath(2015)

가 개발한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김지영(2019b)

이 한국판 대표강점질문지 연구를 위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표강점질문지는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제시한 VIA 분류체계(Values

in Action 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에 따라 24개의 강점(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사랑, 친절성, 정서지능, 용

기, 용감성, 끈기, 진실성, 활력, 용서, 겸손, 신중

성, 자기조절,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심미안,

감사, 낙관성, 유머, 영성)이 포함된다. 24개 성격

강점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장이 제시된 후(예: 창

의성은 어떤 일을 하면서 독창적이고 기발한 방

식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다), 대표강점의 핵심 특성(Seligman, 2002)을

기술한 문항들(예: 창의성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라는 느낌을 준다)이 제시된다. 24개 성격강점별

3개의 문항이 제시되어 총 72문항이며, Likert형 7

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타당화 연구에서 대표강점질문지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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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강점척도(Character Strengths Test; 권석만, 유

성진, 임영진, 김지영, 2010) 간 24개 성격강점별

상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대표강점질문지의 순위평균점수와 성격강

점척도의 순위평균점수 간 Spearman 상관계수는

.74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24개 성격강점

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80∼.94이었으며, 전체 72

문항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8로 나타났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 Radloff

(1977)가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총 20문항으로 Likert형 4점 척도(0=극히 드물게,

3=거의 대부분)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겸

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 계수는 .92이었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척도로서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였다.

총 5문항으로 Likert형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이었다.

역경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역경을 경험한 후 긍정적 변

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 김교헌(2009)

이 번안하여 16문항으로 구성한 한국판 PTG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경험

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지시문에서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이

나 괴로웠던 경험’을 떠올리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역경으로 인해 발생한 성장 경험

을 Likert형 6점 척도(0=전혀 경험하지 못했다, 5=

매우 많이 경험했다)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로 나타났

다.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통계적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6과 Hayes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먼저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인들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t-검정,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격강점의 경우 개인내 24개 성격강점의 순위점

수(ipsative score)를 생성하여 순위점수 평균을

산출한 뒤, 1위부터 24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상위

5개 강점과 하위 5개 강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24

개 성격강점의 순위 및 평균점수를 코로나 이전

자료(김지영, 2019b)와 비교하기 위해 t-검정을 실

시하였다. 다음으로 24개 성격강점이 우울 및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

적 선택법(stepwise selection method)을 사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격강점

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역경후 성장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부

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표본 수는 5,000이었고 95% 신뢰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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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효과의 유의도를 평가하였는데, 신뢰구간에 0

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24개 성격강점의 순위와 평균점수 및 우울, 삶

의 만족도, 역경후 성장의 평균점수와 성별에 따

른 차이검증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상위 5개

성격강점은 감사, 친절성, 신중성, 진실성, 시민의

전체(N=584) 전체(N=584) 남학생(n=287) 여학생(n=297)
t

순위 (평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창의성 18 (11.35)a 13.12 (3.81) 13.49 (3.61) 12.77 (3.97) 2.29*

호기심 10 (9.63) 13.83 (3.60) 13.92 (3.42) 13.75 (3.77) .58

개방성 19 (11.57) 13.00 (3.69) 13.09 (3.55) 12.91 (3.83) .58

학구열 17 (11.15) 13.12 (3.75) 13.03 (3.69) 13.21 (3.81) -.57

지혜 9 (9.52) 13.73 (3.36) 13.72 (3.35) 13.74 (3.37) -.04

사랑 13 (10.10) 13.40 (4.11) 13.08 (4.10) 13.71 (4.11) -1.83

친절성 2 (7.56) 14.57 (3.59) 14.70 (3.40) 14.46 (3.76) .81

정서지능 11 (9.76) 13.55 (3.49) 13.50 (3.41) 13.59 (3.57) -.33

용감성 22 (13.12) 12.23 (3.81) 12.32 (3.78) 12.15 (3.84) .52

끈기 7 (9.23) 13.76 (3.97) 13.81 (3.90) 13.71 (4.04) .32

진실성 4 (9.00) 13.82 (3.93) 13.77 (3.67) 13.88 (4.17) -.35

활력 12 (9.84) 13.42 (3.93) 13.12 (3.90) 13.71 (3.94) -1.8

용서 23 (13.33) 12.04 (3.91) 12.47 (3.82) 11.62 (3.96) 2.62**

겸손 8 (9.51) 13.65 (3.71) 13.99 (3.65) 13.32 (3.75) 2.19*

신중성 3 (8.79) 13.97 (3.45) 13.95 (3.49) 13.99 (3.42) -.14

자기조절 14 (10.30) 13.36 (3.49) 13.39 (3.55) 13.33 (3.43) .22

시민의식 5 (9.01) 13.89 (3.65) 13.99 (3.58) 13.79 (3.72) .65

공정성 6 (9.10) 13.87 (3.55) 13.83 (3.53) 13.91 (3.58) -.27

리더십 21 (12.46) 12.23 (4.25) 12.14 (4.25) 12.32 (4.26) -.51

심미안 20 (12.23) 12.48 (3.81) 12.17 (3.64) 12.77 (3.94) -1.89

감사 1 (7.44) 14.48 (3.53) 14.45 (3.34) 14.51 (3.72) -.20

낙관성 15 (10.33) 13.34 (3.98) 13.24 (3.93) 13.44 (4.02) -.62

유머 16 (10.76) 13.19 (3.82) 13.03 (3.70) 13.36 (3.93) -1.04

영성 24 (13.76) 11.62 (4.38) 11.84 (4.28) 11.40 (4.46) 1.22

우울 21.92 (10.80) 20.43 (10.44) 23.35 (10.94) -3.29**

삶의 만족도 18.70 (5.80) 19.65 (5.51) 17.78 (5.94) 3.93***

역경후 성장 32.62 (15.38) 34.40 (15.19) 30.91 (15.39) 2.76**

표 1.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a1위부터 24위까지 순위로 표시한 것으로서, 괄호 안은 순위평균점수임.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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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었고, 하위 5개 성격강점은 영성, 용서, 용감

성, 리더십, 심미안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상위

5개 성격강점은 친절성, 감사, 신중성, 겸손, 시민

의식이었고, 하위 5개 성격강점은 영성, 심미안,

용감성, 용서, 리더십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상

위 5개 성격강점은 감사, 친절성, 공정성, 진실성,

신중성이었고, 하위 5개 성격강점은 용서, 영성,

용감성, 리더십, 창의성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성격강점은 창

의성, 용서, 겸손이었다.

우울 증상의 평균점수는 남녀 모두 경미한 수

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며, 여학생의 우울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역경후 성장 점수는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성격강점 순위 및 평균점수 차

이검증

  본 연구의 성격강점 자료를 코로나-19 이전에

측정한 자료(김지영, 2019b)와 비교하기 위해 성

격강점의 순위를 1위부터 24위까지 순위로 제시하

였으며, 두 연구자료의 24개 성격강점 평균점수

차이를 검증하였다(표 2). 김지영(2019b)의 자료는

본 연구에서 성격강점을 측정한 척도와 동일하게

대표강점질문지를 사용한 것으로서, 연구참여자

705명의 평균 연령은 38.1세(SD=11.5)이었다. 분

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유의하게 증가한 성격강

점은 신중성, 학구열, 겸손, 자기조절, 공정성 등으

로 나타났으며{각각 t(1285)=6.58, 6.47, 5.56, 5.42,

5.41, p<.001, Cohen’s d=.37∼.30}, 유의하게

감소한 성격강점은 사랑으로 확인되었다,

t(1285)=-5.04, Cohen’s d=.28.

성격강점, 우울, 삶의 만족도, 역경후 성장의 상

관분석 및 회귀분석

  우울, 삶의 만족도, 역경후 성장 간 상관분석 및

성별을 통제한 부분상관분석 결과(표 3), 우울은

삶의 만족도 및 역경후 성장과 유의한 부적 상관

을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역경후 성장과 유의

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24개 성격강점과 우울, 삶의 만족도, 역경후 성

장 간 상관분석 및 성별을 통제한 부분상관분석

결과(표 4), 우울의 경우 심미안을 제외한 23개 성

격강점이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낙

관성과 활력이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삶

의 만족도는 24개 성격강점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활력과 낙관성이 가장 높은 정

적 상관을 보였다. 역경후 성장은 24개 성격강점

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용서와 활

력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24개 성격강점이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선택법(stepwise

selection)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

기 위해 1단계에서 성별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24

개 성격강점을 투입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공차한계(tolerance)는 1에 가깝

고 분산팽창계수(VIF)는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

한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이분산성과 잔차

의 비정규분포 및 오차항의 자기상관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우울을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강점은 낙관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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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F=37.63, =-.31, p<.001), 삶의 만족도를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강점은 활력으로 나타났

다, F=63.56, =.39, p<.001.

순위 평균점수 (표준편차)
t

본 연구 김지영(2019b) 본 연구 김지영(2019b)

창의성 18 17 13.12 (3.81) 12.59 (3.42) 2.66**

호기심 10 10 13.83 (3.60) 13.05 (3.82) 3.77***

개방성 19 22 13.00 (3.69) 12.23 (3.67) 3.72***

학구열 17 23 13.12 (3.75) 11.76 (3.77) 6.47***

지혜 9 12 13.73 (3.36) 12.90 (3.44) 4.39***

사랑 13 2 13.40 (4.11) 14.51 (3.75) -5.04***

친절성 2 3 14.57 (3.59) 14.27 (3.79) 1.49

정서지능 11 9 13.55 (3.49) 13.14 (3.68) 2.05*

용감성 22 21 12.23 (3.81) 12.10 (3.85) .67

끈기 7 7 13.76 (3.97) 13.18 (3.78) 2.68**

진실성 4 4 13.82 (3.93) 14.20 (3.78) -1.71

활력 12 5 13.42 (3.93) 13.43 (3.79) -.03

용서 23 24 12.04 (3.91) 12.48 (3.82) 4.34***

겸손 8 14 13.65 (3.71) 12.62 (3.84) 5.56***

신중성 3 15 13.97 (3.45) 11.09 (3.91) 6.58***

자기조절 14 18 13.36 (3.49) 12.26 (3.74) 5.42***

시민의식 5 6 13.89 (3.65) 12.79 (3.62) 2.72**

공정성 6 13 13.87 (3.55) 13.31 (3.90) 5.41***

리더십 21 16 12.23 (4.25) 12.49 (4.24) -1.06

심미안 20 20 12.48 (3.81) 14.57 (3.82) 1.44

감사 1 1 14.48 (3.53) 13.16 (3.99) -.39

낙관성 15 8 13.34 (3.98) 12.17 (3.92) -.62

유머 16 11 13.19 (3.82) 12.92 (4.21) 1.25

영성 24 19 11.62 (4.38) 12.21 (4.22) -2.44*

표 2. 연구별 성격강점 순위 및 평균점수 차이검증

*p<.05, **p<.01, ***p<.001.

우울 삶의 만족도 역경후 성장

우울 1

삶의 만족도 -.50***(-.49***)a 1

역경후 성장 -.23***(-.21***) .50***(-.49***) 1

표 3. 우울, 삶의 만족도, 역경후 성장의 상관계수 및 부분상관계수(N=582)

a성별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임.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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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강점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역

경후 성장의 매개효과분석

  성격강점이 역경후 성장을 통해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모형을 검증

하기 위해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24개 성격강점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 간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우울을 종

속변인으로 한 매개모형에서는 낙관성을 독립변

인으로 투입하였고,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매개모형에서는 활력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

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변인들 간 차이가 유의하

였으므로, 성별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낙관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역경후 성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5), 낙관성이 역경

후 성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B=1.55,

p<.001), 역경후 성장이 우울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0, p<.001. 낙관성

우울 삶의 만족도 역경후 성장

창의성 -.21***(-.19***)a .30***(.29***) .42***(.42***)

호기심 -.18***(-.18***) .24***(.24***) .37***(.37***)

개방성 -.15***(-.15***) .27***(.26***) .43***(.43***)

학구열 -.26***(-.26***) .36***(.36***) .38***(.38***)

지혜 -.25***(-.25***) .33***(.33***) .40***(.40***)

사랑 -.20***(-.21***) .30***(.31***) .45***(.46***)

친절성 -.18***(-.18***) .24***(.24***) .37***(.36***)

정서지능 .19***(-.19***) .32***(.32***) .37***(.37***)

용감성 -.20***(-.20***) .33***(.33***) .45***(.45***)

끈기 -.27***(-.27***) .36***(.36***) .38***(.38***)

진실성 -.27***(-.27***) .31***(.32***) .40***(.40***)

활력 -.28***(-.29***) .38***(.39***) .46***(.47***)

용서 -.17***(-.15***) .34***(.33***) .47***(.47***)

겸손 -.14***(-.13***) .26***(.25***) .42***(.42***)

신중성 -.20***(-.20***) .24***(.24***) .28***(.28***)

자기조절 -.17***(-.17***) .31***(.31***) .41***(.41***)

시민의식 -.13**(-.12**) .20***(.20***) .30***(.30***)

공정성 -.13**(-.13***) .21***(.21***) .30***(.30***)

리더십 -.19***(-.19***) .35***(.35***) .42***(.42***)

심미안 -.10(-.09) .19***(.20***) .32***(.32***)

감사 -.26***(-.26***) .31***(.31***) .40***(.40***)

낙관성 -.31***(-.31***) .38***(.38***) .40***(.40***)

유머 -.18***(-.19***) .27***(.27***) .29***(.29***)

영성 -.17***(-.17***) .34***(.34***) .44***(.43***)

표 4. 24개 성격강점과 우울, 삶의 만족도, 역경후 성장의 상관계수 및 부분상관계수(N=582)

a성별을 통제한 부분상관계수임.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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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B=-.73, p<.001. 이 값은 매개변수의 영향

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회귀계수(B=-.84)보다

감소한 것으로, 역경후 성장이 낙관성과 우울 간

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

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

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한 결과, 매개효과 계수는

-.16이었다. 95% 신뢰구간에서 구한 간접효과 계

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26에서 -.05으로

0을 포함하지 않은 바, 역경후 성장의 매개효과가

변인 B SE t 95% 신뢰구간

낙관성 → 역경후 성장 1.55 .14 10.77*** [1.27, 1.83]

낙관성 → 우울 -.73 .11 -6.97*** [-1.00, -.56]

역경후 성장 → 우울 -.10 .02 -3.50*** [-.15, -.04]

표 5. 낙관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역경후 성장의 매개효과 검증

***p<.001.

그림 1. 낙관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역경후 성장의 매개모형

주. 낙관성에서 우울로 가는 화살표 위 계수는 총효과를 나타내고, 화살표 아래 계수는 직접효과를 가리킴

변인 B SE t 95% 신뢰구간

활력 → 역경후 성장 1.86 .14 13.25*** [1.58, 2.13]

활력 → 삶의 만족도 .32 .05 5.40*** [.20, .42]

역경후 성장 → 삶의 만족도 .15 .01 10.31*** [.12, .18]

표 6. 활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역경후 성장의 매개효과

***p<.001.

그림 2. 낙관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역경후 성장의 매개모형

주. 낙관성에서 우울로 가는 화살표 위 계수는 총효과를 나타내고, 화살표 아래 계수는 직접효과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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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낙관

성이 높을수록 역경후 성장이 높으며, 그 결과 우

울이 낮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매개경로

가 유의한 상태에서 낙관성이 우울에 미치는 직

접적인 효과가 여전히 유의하기 때문에, 낙관성은

역경후 성장을 통해 우울에 간접효과를 미치기도

하지만, 역경후 성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활력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역경

후 성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표 6), 활력이

역경후 성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B=1.86,

p<.001), 역경후 성장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5, p<.001.

활력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32, p<.001. 이 값은 매개변

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회귀계수

(B=.58)보다 감소한 것으로, 역경후 성장이 활력

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상기 매개모형에서 간접효과의 유

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한 결

과, 매개효과 계수는 .28이었다. 95% 신뢰구간에

서 구한 간접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

각 .21에서 .36으로 0을 포함하지 않은 바, 역경후

성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활력이 높을수록 역경후 성장이 높

으며, 그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매개경로가 유의한 상태에서 활력

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가 여전

히 유의하기 때문에, 활력은 역경후 성장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간접효과를 미치기도 하지만, 역경

후 성장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삶의 만족

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

의 성격강점이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성격강점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역경후 성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데 있다.

먼저 성격강점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학

생 집단의 상위 5개 대표강점에는 감사, 친절성,

신중성, 진실성, 시민의식이 해당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24개 강점 순위를 코

로나-19 이전에 조사된 연구자료(김지영, 2019a;

김지영, 2019b)의 자료와 비교했을 때, 신중성

(prudence)과 시민의식(citizenship)이 상위 5위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전 두 자료

에서 모두 15위에 위치했던 신중성은 3위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성은 75개국 성격강

점 자료(McGrath, 2015)에서 미국을 비롯한 50개

국 이상에서 하위 5위에 위치한 강점으로서, 청소

년 대상 연구에서도 하위 5위였던 강점이다(Neto,

Neto, & Furnham, 2014; Park & Peterson,

2006a). 신중성은 절제(temperance)에 포함되는

강점으로서, 조심스럽게 행동함으로써 불필요한

위험이나 후회할 일을 초래하지 않는 능력을 가

리킨다(Peterson & Seligman, 2004). 또한, 신중성

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자기-파괴적

충동을 경계시킴으로써(Haslam, 1991), 환경 보호

및 자원 고갈 방지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하는 강점이다(Subhashini, 2020). 따라서 코

로나 위기 상황에서 개개인의 방역이 강조됨에

따라, 자신과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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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전에 결과를 고려하여 숙고하고 이에 근거

하여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함양된 것으로 추

측된다.

선행 연구에서 성격강점은 역경 경험에 대처하

는 과정에서 계발될 수 있는 긍정 특질인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9/11 테러 직후 감사, 낙관성, 친

절성, 리더십, 사랑, 영성, 시민의식이 증가한 것으

로 관찰되었으며(Peterson & Seligman, 2003), 샌

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에는 낙관성, 친절

성, 리더십, 사랑, 겸손, 공정성, 감사, 진실성, 끈

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cheller et al.,

2015).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이후에 증가한 성

격강점으로는 낙관성, 끈기, 지혜, 자기조절, 시민

의식이 확인되었다(Lamade et al., 2020).

또한, 본 연구자료와 코로나-19 이전에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자료(김지영, 2019b)를 비교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이 증가한

성격강점은 신중성, 학구열, 겸손, 자기조절, 공정

성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하게 감소한 성격강점은

사랑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유의하게 증가한 성격

강점에는 지식 덕목(학구열, 지혜, 호기심, 개방성,

창의성)과 절제 덕목(신중성, 겸손, 자기조절, 용

서)이 대부분으로, 선행 연구와는 다소 상이한 양

상이 관찰되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9/11 테러와 총기 사건,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증가한 성격강점에는 인간애 덕목(사랑, 친절성)과

초월 덕목(감사, 낙관성, 영성)이 많았다(Lamade

et al., 2020; Peterson & Seligman, 2003; Scheller

et al., 2015). 이로 미루어보건대, 역경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강점이 함양될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Peterson과 Seligman(2003)에 따르

면, 테러 이후 증가한 성격강점들은 믿음(faith),

소망(hope), 사랑(love)의 신학적 덕목(theological

virtues)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테러와

같은 역경은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의미와 희망을 갖

도록 하며,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야 하

는 코로나-19와 같은 역경은 지나침으로부터 우

리를 보호하는 절제를 통해 극단에 빠지지 않도

록 하며, 현 상황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냉철하고

합리적인 사고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된

다.

다음으로 성격강점은 우울 증상과는 부적 관련

성을 보인 한편, 삶의 만족도와 역경후 성장과는

정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성격강점과 심리적 증상 또는 안녕

감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낙관성,

활력, 리더십은 청소년의 낮은 내재화 문제와 유

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끈기, 진실성, 신중성, 사랑

은 낮은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Park & Peterson, 2006a). 또한, Park, Peterson

과 Seligman(2004a)의 연구에서 낙관성, 활력, 감

사, 사랑, 호기심은 삶의 만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강점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5개 강점은 삶의

만족을 가장 잘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

양한 나라와 문화권에서 실시된 후속 연구들에서

반복 검증되었다(Blanca, Ferragut, Ortiz-Tallo,

& Bendayan, 2018; Brdar & Kashdan, 2010;

Ruch et al., 2010; Zhang & Chen, 2018). 청소년

부터 장년에 이르는 연령대별 성격강점을 조사한

연구(김지영, 2019a)에서도 낙관성과 감사가 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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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대에서 높은 행복 수준 및 낮은 우울 수준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관련 스트레스 상황((Duan, 2016)과 양육

자가 되는 상황(García-Castro, Alba, & Blanca,

2019), 지진 사건(Duan & Guo, 2015), 만성 질환

을 앓는 경우(Smedema, 2020), 전쟁과 테러에 노

출된 상황(Shoshani & Slone, 2016) 등 다양한 역

경 조건에서 성격강점은 심리적 건강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를 포함해

코로나-19 시기에 실시된 연구들로 미루어볼 때,

성격강점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심리

적 증상을 완화시키고 안녕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심리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Casali,

Feraco, Ghisi, & Meneghetti, 2020; Umucu,

Tansey, Brooks, & Lee, 2020). 특히 낙관성

(optimism)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희망

속에서 최선을 예상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

력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강점(Peterson &

Seligman, 2004)으로서, 본 연구에서 낮은 우울

증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었다. Subhashini(2020)

에 따르면, 낙관성은 코로나-19의 비정상적인 상

황에 빠지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낙관성은 작금의 불확실하고 두려운 상황 속

에서 절망하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기여하며, 동시

에 코로나-19와의 분투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

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우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활력(vitality)은 어떤

일이든 활기차고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의욕적이

고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강점(Peterson &

Seligman, 2004)으로서, 본 연구에서 높은 삶의

만족도와 가장 밀접히 관련되었다. 활력은 선행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 및 정적 정서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Littman-Ovadia & Lavy, 2012;

Martinez-Marti & Ruch, 2014), 국가행복지수

(Gross National Happiness index)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강점으로 제안된 바 있다(Subhashini, 2020).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봉쇄가 이루어진 이탈

리아에서 활력은 심리적 증상과도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과도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Casali, Feraco, Ghisi, & Meneghetti,

2020). 따라서 활력은 현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활

기찬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증진시

킬 수 있으며, 역경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와 성

장을 통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 또는 활력이 우울

또는 삶의 만족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역경후 성장의 매개를 거쳐서 간접 영향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는 낙관성 또는

활력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양식을 사용할 가

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역경후 성장 수준이 높

아지고 결과적으로 우울 증상은 감소하고 삶의

만족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역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성격강점과 역

경후 성장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둔 개입이 우

울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

적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검토하면서 후

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 제한이 따른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연령대별 대표강점의 양상이 다

르며,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안녕과 관련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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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에서 차이가 관찰된다(김지영, 2019a;

Isaacowitz, Vaillant, & Seligman, 2003;

Margelisch, 2017). 후속적으로 연령을 비롯한 다

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또는 역경 사건의 유형

이나 강도에 따라서 성격강점의 양상이 달라지는

지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코

로나-19 스트레스 수준 외에는 연구참여자에 대

한 통제가 없었다. 가령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거

나 확진자 가족인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당했거나 가족이나 친구를 상실한 경우에서처럼

코로나-19 관련 극심한 외상을 겪은 사람과 그렇

지 않은 사람 간에 차이가 관찰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 코로나-19가 발발한 후 10월에 측정했기

때문에 측정 시기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가 달라

질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스 사건

을 경험한 직후와 중간, 종료 후 성격강점의 양상

과 점수가 달라지기도 했는데, 본 연구는 코로나

-19 종결 이전 중간 시기 동안 측정되었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역경

후 성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존재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역경에

대한 보다 적응적인 반응을 촉진하는 대처 전략

을 측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상황이 종식된 후 역경후 성장을 평가함으로

써 역경에 따른 장기적인 긍정적 변화 양상을 측

정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예측변인과 종속변인 및 매개

변인을 동일한 시기에 측정한 횡단적 설계를 사

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종속변인이 예측

변인과 매개변인에 선행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상정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신하기가 어렵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 간의 시간

적 관계를 반영한 종단 연구 설계를 사용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성격강점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역경후 성장의 매개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강점과 역경후 성장에 초점을 둔 개입이 팬데믹

에 따른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의 우울을 예방

하고 심리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

음이 시사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성격강점의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코로나-19가 성

격강점의 촉진이나 억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Rashid와 McGrath(2020)의 제안

처럼, 강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초래한 과도한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대처

전략을 향상시키고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심리적

항체이자 백신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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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traumat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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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influence of character strengths on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undergradua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posttraumatic growt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Data of 584 undergraduates who

reported perceived stres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were analyzed. In this study,

gratitude, kindness, prudence, integrity, and citizenship were ranked as the top 5 strengths.

Compared to the top 5 strengths (love, kindness, optimism, gratitude, and integrity) before the

COVID-19 pandemic, the ranking of prudence and citizenship had risen. The strength that

most significantly explained depression was optimism,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and depress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posttraumatic growth. The strength that most

significantly explained satisfaction with life was vita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itality

and satisfaction with life was partially mediated by posttraumatic growth.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optimism and vitality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but also an indirect effect on them through posttraumatic growth. Finally, the study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COVID-19, character strengths, satisfaction with life, depression, posttraumat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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